
제 11 78호 1989년 3월 4일 장간 2011 년 11 월 27일 

2012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십자가의 일문들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였으나 도리어 긍훌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 

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넙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입하셨다 하였도다 죄 

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덤전 1:12~15)는 말씀이 이번에 세움 받은 모든 

일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님의 기도가 절실합 

니다. 광명의 천사(고후 11:14)로 위장한 사탄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무리들은 옹갖 궤계와 술수를 동원하여 제2의 가훗 유 

다(녹 22:3)를 만들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 

갈 수 없느니라?' (막 9:29).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대답이 
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 5:6) . 
• 2012년 교회 일푼 명단은 별지 참조 

1일(우) 멍1뺑 

11일 (푸) 특별떼믹외(뾰뼈빼 후) 
18일 (후) 은퇴따 1\1밍(뾰뼈빼) 및 공동의외(뾰빼빼 후) 

23일 (금) 명틴축Ot 뾰빼배(금요면앙핍외) 
25일 (푸) 멍탄감띠어빼 .2011년 찌16따 막읍빼혜믹(면$뼈|빼) 

지난 주일(20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더욱 은혜롭고 풍성했던 이유는 추수 

감사 찬양예배 때문이었습니다.11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추수감사 찬양예배는 온 성도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찬%떨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 
을 선포할지로다" (시 107:22). 36개의 찬양대 중에 107fl 찬양대의 특별찬양 순서 외에도 온 성도가 다 함 

께 찬양을 드렸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로 창양을 드린 점이 특별했습니 

다. 쉽게 말해서 전교인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감사의 찬양 

을 올린 것입니다. 다 함께 드혔던 6곡의 찬양은 26개의 악기로 
편곡하여 수개월 전부터 연습하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온갖 악 

기를 동원하여 한 마음(빌 2:5)을 이루어 드린 추수감사 찬양 

예배에는 감사의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이 감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가 되어 보혈로 충만한 삶으 

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후수감사 찬양예배 은혜 나눔，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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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 

(l)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Gennesaret, with the peopl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2)he saw at the water 's edge two boats, 1，행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 (1O)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 ’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 ’'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1l)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followed him. 

(Luke 5:1-11) 

| rnM1냐to여da메y's B뻐ib께b비le p떠assage we fin때1띠ld Jι띠‘Jesus pαreac야ch비lln빼1 

O아f Gennη1n밍esare안t. As He was st떠an때1띠d이|πIn매1빙9 by the 1떠a히ke the crowd 

time we have our greatest opportunity. Whenever we fail , we 

need to remember that it’s not a factor if we listen to Jesus. If 

pressed around Him. He saw two boats Iying at the water’s . your goal seems impossible, it’s at that time you should act in 

edge and decided to get into one of them . They were both faith. So, next time when you are really tired go to work! Next 

empty because the fishermen had completed their day’s work 

and were standing nearby cleaning their nets. The boat Jesus 

got into was owned by Simon, so Jesus asked Simon to row 

out a little way in order to allow Him to teach God’s word to 

the crowd from the boat. Simon ’s boat became a pulpit 

Although this Bible passage doesn ’t reveal the context of 

Jesus' sermon, it does offer us a powerful message about 一

brokenness. 

Jesus was broken from the crowd,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Lk. 5:3). Jesus used Simon’s (called Peter) boat to 

preach the word of God for faith . After Jesus finished 

preaching He ordered Peter, "Put out into the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Lk. 5:4) . Peter was a professional 

fisherman . He had recently finished fishing with little results, 

so he wasn ’t in the best of moods. Jesus' command made 

absolutely no sense to him, and as such probably irritated him 

He had already cleaned his nets , and he knew that there 

wasn ’t going to be any fish biting at this time. He responded to 

Jesus' order, “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 ’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1 will let down the 

nets"(Lk. 5:5). He was probably thinking that Jesus was way 

off base, but out of respect for His authority he was going to 

do what He wanted. Oh, the wondrous things that take place 

when we respond to the Word of God with obedient faith! 

The fishermen’s nets became broken, "When they had done 

50,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Lk. 5:6) . Simon Peter and his crew had caught 

so many fish that they called the second boat over to help, “ So 

they.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50 full that they 

began to sink"(Lk. 5:7). AII these fishermen had spent the 

night fishing without catching anything. They were tired. It was 

in their weakness that God used them, not in their strength. 

Whenever we become tired, even extremely tired, it’s at that 

time when you have doubts, practice faith because Jesus 

Christ is your Lord . Jesus knows what we need and when we 

need it. His power is limitless. His blessings cannot compare 

with any earthly circumstances. 

Simon Peter became a broken man,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1 am a sinf비 man! ’ "(Lk. 5:8) . His resentment and anger. over 

Jesus' command for him to go fishing a second time, after not 

catching anything the first time, melted away. Even though 

Jesus asked him to do the impossible, he listened and did it 

without faith. Now he repents because he has realized that 

Jesus is Lord and he is a man of weak faith . Jesus warned the 

Ephesus church, “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If you do not 

repent, 1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Rev.2:5) . 

Simon Peter and his partners, James and John, experienced 

a broken association , “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ey had taken,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 ’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Lk. 5 : 9~ 11). Peter, John, and 

James worked as fishermen their entire life , but now that 

association was broken . They no longer wanted it; they 

preferred togo with Jesus. They all quit the fishing business to 

be followers of Jesus . They departed from the pursuit of 

earthly things. What a great decision! No longer would their 

lives revolve around fishing for fish , but rather now everything 

would center on fishing for men. A man’s soul is more valuable 

than anything earthly. Peter, John, and James threw away their 

boats for Jesus. They put their fa ith in Him for surviva l. 

My dear friends , what have you left or surrendered for 

Jesus? Do you have any broken experiences? Please let Jesus 

make you a fisher of men. It’s not hard to let go and follow 

Jesus when you know He is Lord . Amen.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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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점 

(1)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 (10)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1 "'11) 갱생판욕사 

오 늘 성경 말씀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실 동안， 무리는 서로 

밀면서 예수님을 둘러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 

는 것을 보시고， 그 중 한 배에 오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시 배는 두 

척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근처에 

서서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그에 

게 노를 조금 저어 가서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가르칠 수 있게 해 달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몬의 배가 강대상이 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 

문이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설교를 하셨는지 그 상황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 

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졌다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떨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녹 5:3).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 
려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 

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갚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 

으라~， (녹 5:4).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날은 물고 

기를 거의 잡지 못한 탓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수님의 명령은 그에게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을 것이며， 그렇기에 

0바도 그 명령은 베드로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그물을 

씻은 상태였으며， 지금 나가봐야 물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으리란 것을 알 

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녹 5 : 5)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나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 

했기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 

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물이찢어졌다 

어부들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녹 5:6).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은 너무나 많 

은 고기를 잡아서 두 번째 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에 다른 배 

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녹 5:7). 어부들 모두가 밤새도록 낚시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힘들 때마다， 심지어 너무나 지쳤을 때야말로 최고의 기회가 찾아오 

는 것입니다. 실패에 넘어지는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한 

다면， 실패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 

능한목표가놓여있다고생각된다면 바로그때 믿음으로행해야만합니 

다. 차후에 여러분이 진짜로 힘들 때에도 일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심이 생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므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 아십나다. 그분 

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그 어떤 세상적인 상황 

과도비교할바가되지못합니다. 

찢어지는인간 

시몬 베드로는 깨어짐으로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녹 5:8). 첫 번째 나갔을 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 

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 그가 품었던 

분노와 성냄이 물처럼 녹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기능한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회 

개하는것입니다. 예수님은에베소교회를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 

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 

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춧대를 그 자리에 

서 옮기리라!' (계 2:5). 

모임이 깨어진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사이의 어부로서의 협 

력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 

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 

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 

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녹 5 :9~11) .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평생 어부로 함께 일해 왔지만 지금 그 협력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들 

은더 이상그관계를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그들이 예수님과함 

께 가는 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고기 잡는 생업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의 추구로부터 떠 

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 

는 삶을 맴돌며 살아가지 않고 사람을 낚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할 것이었 

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세상적인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 

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배들을 버렸습니 

다. 그들은살기 위하여 믿음으로예수님을따라간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벼리거나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 

분은 어떤 깨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제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w 



주깐충현 

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창양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를 찬양하는 모습 그 자체가 주께 영광. 산만한 중에도 교회학교까지 참여함이 
온 성도가 성가대원임을 나타냈다. 하나 된 충현교회 화이팅! 주님만 찬양합니다. 

고희란(집샤 6교귀 

껴 금요찬양집회 시간이 온전히 찬양으로 드려진 것이 제겐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직접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에서 성도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1:1로 주님과 
교제한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핸드벨로찬양했는데， 너무좋았습니다. 추수환{대학부) 

껴 모든 악기 ， 준비 된 찬양으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미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부족 

하지만 추수감사 찬양예배에 찬양 드리고 싶어 준비한 오카리나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죄인 된 모습과 이 죄인을주님 자녀 삼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김석영(권샤 7교구) 

β 부족하지만 악기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 

했어요. 임태영(청년1부) 

제 1178호 

” β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나의 

옛 자아를 깨뜨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영육을 지켜 
주심을 감사하며 몸 된 충현교회에 허락하신 소망 

을 가슴에 품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전따의 사명을 감 

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허만선(장로， 5교구) 

β 목 끝까지 올라오는 감동을 표현할 수 없어 안티깝습 

니다. 온 성도의 손에 들린 악기로 그동안 연습한 것을 열심 

히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 

습니다. 김하경(권사， 15교구) 

껴 저는 트롬본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전 교인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은혜로웠습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하였습나다. 

김영식(집사， 13교구) 

껴 설레는마음으로오 껴 이런 날주님께 감사를드리지 않으면도대체 나란인 

랜 시간 준비는 했지만 막상 간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7봐는 생각이 들어 모 

내 실력으로 악기를 연주하려는 것을 회개하며 모든 것 든 걸 제치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역시 주님은 
을주님 앞에 내려놓。싸함을깨닫는귀한시간이었습 예배를통해한없는은혜로제마음을채워주셨습니다. 
니다.저는트럼멧으로찬양을했는데 천국에서천사들 예수님을알고 믿게하신것과항상함께해주심에감 
의 나팔소리를 연상하며， 감사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 사드리며 부족한 바이올린 실력이지만 옹 마음 다해 감 

기로저 천^d-에울려 퍼질 것을기대하며 찬양을드렸습 사드리는미음으로찬양드렸습니다. 임현지(고등부) 
니다. 김태식(장로， 18교구) 

β 오늘 천국에 모두 모여 함께 찬<>J=하고 은혜를 나눔에 

껴 감동이었습나다. 이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저의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주 
악기 소리는 없었고 오직 우리의 악기 소리， 찬양 소 님께 간구하며 소리 높여 전달 될 수 있도록 힘써 부르 

리만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순을간절한마음으로 고주님께 감사와경배 드리는마음으로찬양드렸습니 

연주하였습니다. 찬양을 함께 하신 분들을 모두 천국에 다. 홍선기(안수집샤 6교구) 
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찬욱(안수집사， 1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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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위원회 

봉사위원장 / 이 상석 지 도 / 김정훈 

서 기 / 임광신 회 계 / 윤석 민 
위 원 / 김홍기，문효식，박광식，백증운，안연식，이보신，이성섭 1 장철환B 

함철주 

구제부장 / 임 장식 

차랑안내부장 /윤선한 

자원몽사부장 / 이상석 

재난구호봉사대장/윤석민 

차 장 / 이 실호 

차 장/이미주 1 이신동 

부서기 / 김태식 

예배위원회 

에배위원장 / 정장수 지 도 / 박지훈 
부지도 / 김정연 ，윤인숙 ， 정원입 

예배부 / 박광식 (장) ， 박석산， 전계식，최진성 ，허안선 

성례부 / 박성영(장)， 김영성 차 장 / 권오준 ，김숙자8 ， 김정배 ， 심 효숙， 이영옥 

안내부 / 구원섭(~)，남용승 ， 번장대 ， 안연식 1 이 희우 1 임연수 1 초| 현구 
헌금부 / 조윤준(장)，구장회 ，김영환， 현준봉 

회 계 / 조윤준 서 기 / 구원섭 

당회 

서 기 / 진흥용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 / 당회장 

위 원 / 고제승 ，권영옥 ， 김성호，김태식 1 지규성 1 진흥용 

부서기 / 김대웅 ， 이상배B 서 기 / 전증일 

〈인사권연 소위원회〉 서 기 / 김태식 

위 원 / 고제 승， 권영옥 ， 김신국 1 승두섭 ‘ 이상석 ， 정창수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 징선현 지 도 / 정민권 서 기 / 이태식 

위 원 / 김단용，김 언근 ， 김환기 1 노은영 ， 최민석 
회 계 / 전은배 

회 계 /김 신국 

동산부장 / 이 호일 

시설영선부장/윤영식 

교재연구지도 / 앙재 웅 

교육3부장 / 강철형 

재정위원회 

재정위원장 / 승두섭 서 기 / 김환기 회 계 / 박상대 

위 원 / 고제 승，구재완 ， 김영환，님용승，박덕앙 ， 안연식 ， 이상해 ， 이 호일 

진흥용，차신득，최 현구 ， 허 만선 ， 황의 만 

건축위원회 

건축위원장 / 김신국 서 기 / 박재현 

위 원 /류기 명 ，윤병식 ， 정칭수 ， 조윤준 

전증일 /이숙효I A 

김성수/이혜경 

찬앙위원회 

찬앙위원장 / 권영옥 

수석 지휘자 / 박영민 

찬앙대 대장 지휘 

가E리엘 앙기수 김진협 

오케스트라 악)앙기수 

임마누엘 이장회 이상주 

오케스트라 익)0 1에스더 

할렐루야 오순도 박영민 

오케스트라 악)김유정 

아맨 차신득 김진협 

오케스트라 악)임지희 

얻엘 안연식 박영민 

오케스트라 악)김소현 

호산나 송영옥 권성순 

오케스트라 악)김영숙 

실로앙 남용승 김원섭 

예본 백몽선 안설회 

오케스트라 악)김하은 

핸드벨 김미자 김유경 

회 계 / 오순도 

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 고제승 서 기 / 박재현 
위 원 / 권영옥 ， 이 달옥，진흥용 

기도원부장 / 이상해 

함양농원 / 신재성 

주간충현지도 / 앙재웅 

지 도 / 앙재웅 

교육2부장 / 김영주 

〈교육훈련원〉 

교육 1 부장 / 김성호 

총무 

이도헌 

장진호 

김태진 

유원주 

문재연 

구자균 

항경석 

차목근 

장성길 

홍경화 

황경문 

^-i c :t.::::::. 
。= , 
박건일 

김몽호} 

서 기 / 이 창희 

부대장 

박영섭 /황진순 

흥선기 /김경숙A 

김광선 /김광혜 

김옥권 /정상화 

반주 

최선정 

펀)민경나 

구자의 

편 ) 고혜정 

한경숙 

펀)김영아 

71 ^ l o4 = ~。

편)윤미혜 

신지연 

지 도 / 최상민 

유형근/김지은 

이수자B 한경숙 

편)김지은 

최인경 

원지현 

편 )김혜린 

회 겨1 / 전은배 

회 계 / 최세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 원응철 서 기 / 김승곤 

위 원 / 번 장대， 이성섭 ， 이 흥기， 장경욱 

경상부감시 / 원응철 

반현희 

이민영/오회자 

이 순자/김민술 

이세영 /최하자 

l 김중선/명정옥 
j 최지윤 

펀)김진협 김하경 /잉 영회 

김미리 김회영 

악)이근우 

장철환A 

오케스트라 조증환 

예루살렘 

법인운영위원회 

업인운영위원장 / 당회장 부위원장 / 진흥용 
위 원 / 고제승，권영옥 1 김구형 1 승두섭，이상석 1 이세영 

충현장학회 

회 장 / 당회 장 부회 장 / 승두섭 지 도 / 최 상민 

위 원 / 고제승‘권염옥，김영성 ‘김영주 1 김태식，액몽선 1 안연식 진흥용 

회 계 / 박우현 

부감 

승영상/권미숙 

김동칠/오영자 

악원화/함화자 

최장하/이교숙 

앙승목/김재영 

제 1 교구위원회 

교구위원장 / 김영달 

서 기 / 예정호 

지휘 /반주 

김지은/김경아 

정나혜 /천에나 

김지선 /나지원 

이정헌/박애선 

김현정 /이 정은 

이은검 /김지은 

펀)정 영근 

지 도 / 황의연 

간사 교회 학교 부장 지도/부지도 

영아부 유상태 황순란 

유아부 엄옥섭 이복순A 

유치부 1 현준몽 l 이항란 

초등 1 부 l 박우현 1 박은효/이복순B 

초등2부 l 임광신 l 황의연 /전은회 

저11 교육위원회 

제 1 교육위원장 / 김성호 

회 계 / 이보신 서 기 / 김연태 지 도 / 유현칠 
흥금성 /백애 순 권오인 이태원 /강옥련 예정호 중등부 

1 이보신 유힌철 최뭉실 김춘자 이소규 임은혜 1 이숭득 2 김욱 3 강신순 4 김건석 5 이율의 정남규 빽엉선 김욱 정운대 오징혜 최천숙 엄유선 정님규 윤성한 김건석 
6 오징혀 7 이재관 정닝규 김승희 고윤희 

2 섣세진 횡의연 강옥련 김정자 이은순 잉길영 1 최규태 2 최계열 3 홍순킬 4 김대웅 5 김용조 한얻석 홍순길 익남잉 εF긍지 횡경분 임금순 지헝경 김승흰 김용조 김승흰 
6 악증형 7 김집혜 8 한힌식 김민선，최급증 태일회 

윤인숙 김영아 S영미 이영옥 1 김월 2 김얘규 3 징인욱 4 이증혼 5 최한태 김굉 안세힌 이윤상 윤정회A 익힌숙 김성은 신란회 윤순규 이증훈 징인욱 
6 윤순규 7 이잔재 이찬째，김헤란 이정미 

1 악님주 2 박영덕 3 운영규 4 징상길 5 징옹성 앙기수 임대혁 
6 잉태수 7 김영모 8 횡인주 9 최굉힌 10 전증일 익증운 김기징 최승인 이미자 이용선 연인원 정연욕 신동T 익힌용，강영숙 최옥현 

구영숙 김옥선 오징립 1 김옥권 2 이징태 3 김회동 4 흥금성 5 장기락 김욕권 김회동 문한성 징경회A 악회수 김선진 채은이 이상연 흥금성 최영일 
6 김딜힌 7 횡재힌 8 최동식 9 익판수 10 정진곤 최영일.이월산 최종란 

1 이오옥 2 승영상 3 용성기 4 연인식 5 김언근 
악굉식 전성호 

6 이세영 S댁싱 용순애 김숙자B 김정잉 이혜경 6 김징얘 7 김재기 8 킴힌혈 9 오춘성 10 인상직 김영길 우중호 최징히 횡치회 이증십 위갑순 김일효 김중싱 
칙징길，최숙자 정혼신 

11 이기용 12 칙용길 

7 숭한친 김정훈 김영미 김은심 이미링 이순기 1 징길닝 2 위길효 3 강진석 4 힌증님 5 이근우 이용초 이연엄 위길효 징효진 김영슷 이영숙 김힌이 흔k증님 엄옥섭 。，은‘구 
6 이도헌 7 이영엄 8 힌흥연 9 힌용택 조승힌 김석영 픽경슷 

8 이상옥 악만옥 영순란 김증수 설분식 장숙회 1 박충순 2 이신동 3 악영섭 4 김굉선 5 이경힌 김정호 이신동 이징진 김신지 횡온선 오영자 김이애 곽흥운 조용인 강진규 
6 김근 7 앙효민 8 오힐석 김정호짐!숙희 노순회 

9 김종흥 김성온 욕미자 김닝회 김순연 신호화 1 악춘곤 2 승운식 3 한용애 4 김을월 5 이징훈 익춘근 진성욱 최재링 서귀순 안선회 최난회 강은영 남영회 악재힌 칙째월 
6 전성욱 7 송근일 8 징효석 9 조영구 하징수，유정자8 유은경 

김징연 김영회 이운욱 이화자 1 장지관 2 김해길 3 익대균 4 강주원 5 김상징 곽상조 장지핀 호주성 오덕수 즈은신 김수남 흥회징 이천호 이징m 김상월 
6 유성닙 7 김양태 8 안영택 9 징운호 김현옥‘이문욕 익옹주 

11 악덕앙 장지원 이옥주 김목수 이힌진 정경회c I ~ 김영록 2 장영한 3 . 0 1앙효 4 김힌배 5 조영철 징재옥 김동휘 윤잉훈 횡이지 님온뻐 김정순 신미애 「이앙호 이태식 싱힌육 
16 주릭진 7 김동'1 8 륜상규 9 김증규 | 익태진，오헤옥 오굉순 

1 2 잉의인 이회식 이힐린 김용배 슨영숙 이남숙 ' 1 액재흥 2 최규옥 3 이상근 4 승정순 5 이인용 품방용운 잉태힌 김징용 이남욱 김정숙ü 잉난항 이유진 「횡일시 김영성 승한성 
6 심화민 7 이상엄 8 이용수 」 이싱엄 강영회 징욕련 

새가즉~육부 간사 

(부장 l 차장) (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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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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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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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회 

에드로 요한 힌나 에스더 루디이 이리이 바올 
지익장 심앙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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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구장 목시 전도시 

정재석 /이선자 

회 계 / 백몽선 

부감 

1 김성수/이혜경 

유형근/정인선 

이신동/김지은 

운영 규/마리나 

서 기 / 김영성 

} 

성
 

현
 
민
 

人

용
 
동
 
증
 

간
 

운
 잉
 
투
 

이 옥주 

지 도 / 최상민 

부지도 

나영실 

승진경 

황규리 

지도 

이현석 

최싱t민 

이 굉석 

문성수 

여으5.::2:ε 
。，，-。 전 은배 

도서실 

제 2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장 / 김영주 

교회학교 부장 

고등부 백봉선 

대학부 안영식 

청년 1 부 김영성 

청년 2부 이 흥기 5 허인선 이굉석 

10 김연태 

애
 짧

 

호
 
-채

 

회 계 / 연장대 

부강 

김대웅 

장길남 

최용길 

서진원 

서 기 / 김 흥기 

지휘 /반주 

지 도 / 정민권 

부지도 

강영미 

ζL덕필 

흥순애 

김정운 

옥미자1 장혜구 

지도 

유재진 

이 희식 

정민권 

장지원 

유현철 

제 3교육위원회 

Ãil 3교육위원장 / 강철헝 

교회학교 부장 

장년 1 부 김단용 

장년 2부 김승곤 

장년 3부 김 흥기 

장년 4부 석영식 

끼、。 l'프 
-‘ 。， 안석 현 

유증석 /박긍식 

20:tt::l내 
ι 。 a

정영 미 (농) 

남은희 

백선욱/전하라 김연식 탁정헌 김중국 사람부 

김희정 /안지연 임태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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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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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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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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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징
 

닙
T
 

다
 

바
 

에
 

전도회 자원 
응시 

바율 에드로 요힌 효ι}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팀장 

1 진성실 2 김동질 3 최전효1 4 이진수 5 최근죠 . ，~.， 1 김질님 이진수 
전칭석 이상배B 승징섭 김온숙 횡징희 박경혜 o 징。 나오힌 } 

6 이상배87 류동원 8 김질남 9 초윤싱 ,..." , ,- ,-, 김세증‘악경에 김이영 

1 권오춘 2 승중석 3 조한주 4 조성수 5 선영환 • 」 류기영 조용국 
6 악강용 7 김진옥 8 김종흩 9 김훈굉 10 잉영익 최우근 선영환 한장얻 유영자 액애순 이상미 o 은。 김대학 조한주，닝춘자 • 이경순 
11 김석제 12 임회준 13 최우근 

김정지 곽숙딘 김영은 조인숙 I ~ 악원화 2 잉석흰 3.0 1영근 4 김정익 5 서진원 김강한 김징익 강정옥 조윤숙 강경순 유춘님 김정 O 김 일충 [ 악우현 1 성흥 
1 6 권중철 7 유증석 8 악건일 9 니승은 10 유엉근 ...,- , ' '-1''''''"'' 우진한‘김순애 l 김신OH 

16 장철흰A 징인권 강덕월 권정회 김세향 이경현 I ~ 양찬 2 구숭회 3 최승철 4 운연식 5 김용회 악성환 안도영 김늬교 박헤순 신점숙 김효선 윤수진 구승페 박성영 1 조동일 
, 6 김원기 7 익진수 8 지정록 9 박성질 김증은‘이잉지 조영미 

17 징징길 운성수 잉태주 김경회8 김영화 이서숙 1 성대일 2 김영묵 3 강칭식 4 이성흥 5 임춘균 강인영 전형중 성대진 김헤경 김증순 김정혜 김은징 김영훈 이성섭 휴태준 
。 6 이동훈 7 김증인 8 님중호 9 진εν욱 10 이S연 김언~1. 01접연 김징화 

1 이연구 2 힘경무 3 김용염 4 이석재 5 공석생 | 윤해균 이석재 
18 김영힌 악온효 생구 김육자B 성지힌 이 」화 6 김기때 7 구성억 8 이정신 9 최홍섭 슨칭열 이싱'HA 신유진 김욱잉 김영옥 김영온 안은이 채용표 | 징구얀이미경 채임슷 

1 윤석구 2 고진순 3 이징잉 4 서헤경 5 김선자 | 유승열 박흥식 
19 최진성 이태원 이옥순B 김닝순 김영실 효태숙 6 강용선 7 김학회 8 진숙영 9 억연호 박연호 서정헌 승힌억 조숙예 하앙영 이문님 이인록 권태선 | 서정언하알영 이영애 

1 김영'12 강신천 3 권영주 4 배핀웅 5 강석회 < 전은배 김수연 
김경애 김잉회 행H 힌 g당출 배증릭 정재석 으댁ÃIB 앙영애 이경욱 승헝미 조정 

6 이정틱 7 김기용 8 이근호 9 이성닙 T 0 1지 fj ，한연숙 김영미 

2 1 임연수 김중인 전온회 김영회B 정순옥B 힘융자 1 익승산 2 잉채용 3 운우식 4 빅영근 5 이영식 잉채용 박영근 조영진 고영진 서덕순 신성이 전지회 1 진흥수 J 조용증 슨숭흰 
6 김형수 7. CU-승록 I ~~' I 김i씬 ，강소영 j 김금숙 

1 잉우도 2 조를재 3 김성수 4 권영일 5 배종록 1 . 1 얻훈용 1 최인규 
22 1 구장회 익근액 1 나잉실 운하숙 슨선헤 임흥숙 6 이일영 7 김재호 8 윤영엄 9 이호식 10 악용기 「이성관 잉성돈 유XH성 조양앉 유정선 임은미 이미숙 | 박영철 | 김재호권징옥 j 김띠숙 

11 권액용 12 징달영 

I ___ .. . .. , 1. ,.... ~O~ '.0." *'0.' 1 김힐조 2 징중힌 3 김동안 4 악노익 5 악운선 I ~ •• _ *c... .. •• 0 "n. ~ " • • ~ "~n" H'~ .' 1" .. _ 1 윤석민 1 전승기 
23 노은영 이힌석 1 징원임 고옥영 징운애 횡~DI 배힌수 7 문경안 8 악영선 9 최용익 「승영준 홍틱성 안싱용 최영호 김현수 최경애 박경회 버힐조 | 약운선，김칭순 l 심재선 

1 이왕진 2 여잉호 3 악민효 4 이굉힌 5 김상열 1 구원섭 J 악곤용 
24 김신국 어징성 1 김정운 고경숙 박영자 전경금 6 징운층 7 허힐질 8 징재영 9 액승흰 10 최상기 신중식 김재경 이상완 최잉득 김필숙 지징인 김혜영 이영근 이싱동‘%~순회 1 흥정효 

11 김성틱 12 이인영 13 김재륜 

3 외선부) 

간시 

(닝/여) 

새가즉응‘육부 
(무징/차장) 

회 계 / 최현구 서 기 / 김영환 

지역장 

지 도 / 유재진 

심앙보조 

13 최힌구 유재진 이수진 | 슨징순 전성실 횡정회 

14 액증운 틱징힌 김영식 「 깅순 이금숙 진헌신 

제 2교구위원 회 

교구위원장 / 김 구형 

옥시 전도시 뀔 교구장 

부감 / 김은심 ， 안세현 

부감 / 이황진 1 강옥 

부감 / 김철남 1 이정희 

탁아부 

새가족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중선 지 도 / 앙재웅 서 기 / 이 달옥 회 계 / 신광칠 

위 원 / 구원섭 ， 김영성，김용조 ， 김철남，류기명 ， 박광식 ， 박성명 ， 박우현 ， 박재 현 

앙기수，엄목섭，유승열，윤석민，윤선한，윤해균 1 이성섭 1 이종훈 ， 이장희 

이태 식 ， 전은배 ，조윤준，조증민 ，현준몽，흥금성 

앙육부부장 / 이 달옥 지도 / 앙재웅 부지도 / 최문실 

등록환영부 부장 / 신광칠 부지도 / 승진경 

지원부부장 / 장경욱 지 도 / 앙재웅 
15 장철!!8 

전도위원회 

전도위원장 / 지규성 지 도 / 하옥성 서 기 / 구원섭 회 계 / 조윤준 

위 원 / 김영환 ，김증흥，박석산，석영식 ，엄목섭 ， 유상태 ， 윤해 균 ， 이실호，임연수 

입장식，정칭길 ，정태동 

전도부장 / 지규성 

2 에비C엄 

20 힐정주 강칭원 

25 연칭대 나기태 (1 시링부 

선교위원회 

선교위원장 / 최겸하 지 도 / 나기태 

서 기 / 김윤환 • 호| 계 / 잉연수 

위 원 / 고제승 ，권영옥 1 김영환 1 님용승 1 송한천 i 안연식 ，장경욱，조증민 ， 진흥용 

허만선 1 현 준몽 

외선부 지도 / 나기태 

외선부간사 / 권강 

의료선교부장 / 박석산 

외선부부장 / 이 회우 

외선부 부지도 / 김영준 

단기선교부장 / 최겸하 

선교훈련원부장 / 최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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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끽 펙 7~납내ct ， 

。1 럭! otol 납 내ct! 

충연교외에서 지나간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 

다. 주일마다 ，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으로 위임목샤님을 통이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참 좋았고 은여|의 

시죠!O I었습니다 ‘정말 어|수님이 진짜구나| 역|수님'2.!0 1 영원안 b땀이 

구나 l ’ 저의 평생의 가장 소중반 십자가임을 고백이였습니다 . 그런데 

항상 거기까지였습니다 . 나이|계 주시는 생명의 밀씀 잎얘| 정말 내 영폰 

을 잉반 획개함도 ， O~통함도 ，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온을 향 

한 그 어떠한 간절함도 갈급합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귀한 복음의 은 

예를 어떻게 설교로 잘 연결아지 ? 어떻게 이면 이 귀만 복음을 멋있게 

잘 전알 수 있을까?’ 비로 이것이 ~상 저의 생ζtol었습니다 . 제 요에| 

는 어전0- 1 깨어지지 <fr}쁜 단단한 영역l와 인정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 정 

말 복음의 밀씀 앞어| 소름끼치도록 변확되지 &는 제 자신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청지지훈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필요한 틴어틀을 섞어가며 정말 그렬 도아게 소감문도 적어 냈습니다 . 

그련뎌| 주님은 이제 더 Of상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 이번 저13차 정지기 

훈련을 통이어 주님은 단호아계 제 영폰을 e밤애 책~t\야십니다 . “녀 

정말 무엇을 듣고 있니 ? 정말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생ζro-t-고 있니 ? " 

지나간 시간 동안 분명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말 

씀이었습니다. 그런더| 회개는 없었습니다 . 결단코 변외와 돌이킴은 없 

었습니다 . 왜 입니까? 진실로 제 요에| 밀씀을 %변f 갈급~101 없었기 때 

문입니다. 계속애서 주님은 녀무나도 엄중b꺼| 그럭나 단호아계 밀씀아 

십니다. “녀! 계속해서 복음 잎어|서 계산히면， 녀! 계속애서 복음을 어| 

。f리면 , 바로 그 계산을 ， 그 어10템을 너|가 분명이 븐띨 것이라”고 말 
씀아십니다 . 껴|가 진실로 A밤 엠|서 나를 시인b맨 나도 아밝| 계 

신 내 아버지 잎에서 녀를 시인할 것이요， 너|가 시람 앞에서 나를 부인 
이댄 나도 아늘어|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아십 

니다. 우리 주님은 녀무나도 정확야시고 분명야십니다 

오직 회개입니다. 어린 0101입니다. 진실로 어린 01이 같!ü l 복음 앞 

이써 계산아지 않으며 을앨 잎배|서 어10~리지 &에。~ ~fli다 . 저의 이 

교만한 영혼의 어10템은 결단코 천국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실로 어 

린 0101와 같띈 심령으로 복음을 샤모아가를 원합니다 . 성명께서 더욱 

더 큰 은예를 주실 것이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큰 기쁨과 은예를 

주실 것입니다. 목사의 Ot-들로 태어냐서 동일만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 

니다. 정말 평생을 친실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아며 전애야 알 것을 
전하지 못히였습니다. 그려나 충연교회의 시역을 통히어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며시고， 전아계 아신 것 녀무나 감샤합니다. 정지기훈련 

의 복음의 말씀은 녀무나 분명합니다 . 오직 생명의 복음'2.!0 1 우리의 영 

혼을 살리며 그 을띔 잎배| 계산아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 

잡고 니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며 우리의 심명을 소성 
켜l 힐 것입니다 . 이 복읍. 생각만 애도 호흡만 애도 모든 것이 은여|이며 

감샤이며 영원반 기쁨입니다. 다시금 내 요뻐| 쓸)O~ 계신 역}수 그리스도 

Eρ| 오직 진리이며 길이며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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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수요 1부빼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 

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 

났다. 이 일에 대하여 마태(마 

17:1~8) ， 마가(막 9:2~8)， 누 

가(녹 9:28~36)는 복음서에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 누가 

는다음과같이한장면을기 

록하였다. ‘기도히실 때에 용 

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 

져 광채가 나더라!'(녹 9:29).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 

로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한다는 시실을 믿는다면， 

오늘의 말씀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올것이다. 

예수님의 변화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누가는 

생명의 복음(녹 9:23~27)을 전하신 후 8일 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밝혔 

다(녹 9:28).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말씀을 마치신 후 6일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 

셨다고 밝혔다(마 17:1 ; 막 9:2).2일의 시간 차이는 당시 예수님이 올라가신 높 

은산(헐몬산， 2815m)은 상당히 높은 산이었기에 정상 근처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 차이로 본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제 

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 

•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도히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변화산의 사건이 있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라 고백하였다 

(녹 9:20 ; 마 16:16 ; 막 8:29).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뭇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부 

음을 받은 메시아였다. 이와 같은 길을 막아 선 베드로(마 16:23)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시질을 변화산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변화산의 사 

때시아의 혹율휠 

말씀이 이루어짐 

: 체자들이 떠나다(요한북응) 

마가복음(막 14:49~50)과 

마태복음(마 26:56)에 이어， 

요한복음도 제자들이 떠날 것 

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 

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요 

18:8~9). 그런데 두 명의 기자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사도 요한은 제지들이 

L 떠나는상횡을예수님이 직접 조율하고 있다는점을밝히고 있다· ‘꽤가그니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는 말씀이 그 증거이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홀로 지시기 원하셨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벼리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좁고 험한 십자 
가의 길을 예수님은홀로 걸으셨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예수님 
이 복음이시기에 이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abou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from)의 복된 소식(Go여 New:빙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은혜의 엄숙한 선포이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 
을 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복 

음은 ‘성경대로’ 로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대고전 15:3~4). 따라서 당시 켓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배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 
다.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상황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셨 

“--

월요씨벅기도꾀 

건은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의미한다. 

• 변화 사건이 마지막이요， 중요한 증거다 
예수님의 변화는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사실을보여주는중요한마지막증거 

였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 

기 전에 하나님의 나리를볼자들도 있느니라!'(녹 9:2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28에는 “인자가그왕권을가지고오는것을볼지들도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가복음 9:1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히는 것을 볼 자들도 있 

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화산의 사건은 인간의 능력으로 조작할 수 없는 하 

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다. 이와같이 도저히 말로형언할수없는놀라운광경 

을 철없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핸l게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 

해서 이루어질 놀랍고도 중요한 마지막 증거를 똑똑히 보았다. 이 증거를 스데반 

은 순교(행 7:56)하면서 보았고 비울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을 때 

(고후 12:1~4) 보았다 . 

• 이 변화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변화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경고 

하셨다(녹 12:40,46).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셨다(막 12:32~33).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변화산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이다(마 24:44).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옷이 희어진 것처럼 우리도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하늘의 옷은 어린 양의 보 

혈로 씻겨진 흰 색일 것이다(막 16:5 ; 행 1:10; 계 3:4). 흰 것은 곧 예수님의 죽 

음을 몸에 젊어짐으로 나타난 예수의 생명을 상정한다(고후 4:10). 이제 곧 하나 

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 

날 것이다. 마치 죽었던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이다. 또한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왕하 2:1)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서 주님을 만 

나기도 할 것이다(고전 15:51~52). 변화의 순죠벼l 구원과 멸망의 두 갈래 길이 있 

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속량이 없다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다. 그러나 보혈로 말미암은 속량이 있다면， 예수님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꿀어 올려 공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항상주와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아멘. 

다(요 16:2， 32). 심지어 가훗유다의 배신도예수님은조율하셨다. “조각을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속히 하라하시니"(요 13:27).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주관 아래 놓여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 
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옹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니를 보내신 
줄도 믿었시옵나이다!' (요 17:8).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요 13:18, cf. 창 3:15, 시 41:야. 따라서 지금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찌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 

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 4:6).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에 세상의 것 

을 섞어 버린다. 결국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하여 햇갈리게 된다. 복음은 
세상의 것들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 
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선포할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우리는 멸망의 자식(요 17:12)이기 때문 
이다. 이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있다. 제 
자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실패 속에 놀라운 신비와 은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팀후 1: 1이. 이 놀라운 복음 앞에 더 이상 햇갈린다 
고， 고민된다고， 어렵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 말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님께 ‘아벤"(고후 1:2이 챈1-. 제자들이 떠날 것을 조율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의 삶을조율하시도록완전히 항복하자. 아멘. 

‘ OH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패스도의 옐꾼01 곁는킬은 

듣고순종혀는것이지 

이해하고배우는것이 아니다. 

주간중현 

녁뿜 양육 7주차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언서 신짜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 . 아플 때 이마를 짚어 추시 

던 예수님 , 남들은 다 버리고 그냥 놔두어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소금과 빛과 양71로 냐에게 늘 기도로 인도하시는 새 

가족부 선생님을 만나 분반공부를 아연서 t|앙의 삶에 도움을 받았 
다. 냐의 삶에 늘 기쁨이 생겼다. 깨어 있어 믿음으로 부지련해졌다 . 

r용에진l 

녁뿜 역삼동에 이사온 뒤 교외를 잦던 웅 종연교외에 안 번 
나왔는데 , 추일 설교와 산앙에 은혜를 받아 새가족양육 
부에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의생암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추신 분 
이다 . 십자가로 인애 냐에게 구원의 기회가 추어졌다. 

나도 예수님저렴 십자가 사랑을 선따알 것이다 . (안영아j 

램 서울에서 악교를 다니케 되었는데， 지방에서 교외에 다 
니시는 부모님의 주선으로 종연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예 

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 십자가는 나의 죄를 구원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 일추일간의 생왈을 돌아보케 되 
는 것 같다. (깅연~/J 

십 ltJt외 길 새가측 

제1178호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모든일가운데가장어지럽고 

지치며 싫증나는 일일 것이다. 

램예수님을 임기만 아연 구원받는데 내 의와 욕심 때문에 녀무 어렵게 생각쨌다. 이제 그 예수님。| 믿어지고 
동앵아는 삶을 살고 있어 기쁘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애 죽으시고 구원하여 추신 분이며 , 냐의 기쁨과 
소망이시다 그동안의 삶은 율법적으로 산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 
랑으로 살기를 기도드린다 . (01핸l 

녁뿜악엽 때문에 서울에서 생왈아연서 교외를 성하지 않고 다니던 웅 직장 동료의 인도로 냐오게 되었다 . 예수 
님은 앙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언제냐 동일안 분이시다.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의생아시며 냐를 사랑애 주섰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명안암을 잦았다. (yzg.iil) 그러나우리가어린아이처럼 

단순히듣고순종할때 

그길은기쁨과감사로념 
t:"'.~‘-‘ 

넉뿜 신구의 선도로 오케 되었다 . 예수님은 구원자， 완선안 하나님 , 우리 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교외에 냐옹 후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명온OH 
졌다 . ("，μl윤 j 

덕뿜예선부터 교외에 다니고 싱은 마음。| 있었는데 기외가 없어서 다니지 못하다가 언니와 암께 냐오케 되었 
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추신 구원자이며 선국으로 인도해 추실 인도자이시다 . 교회 생왈을 아며 종 

은 사람들을 알케 된 것과 성경 말씀을 자셰이 설영애 추신 껏과 앙상 반겨 추셔서 갑사쨌다 . (약미진l 

팀장 

조윤성 

김세항 

이번 주에 졸블에'1는 선교팀 (l 개 팀) TO. 오슬도 A뼈}에셔 A댐느라 ~J.검 그r:H 

간 

12월 2일(금) - 12월 10일(토) 안녕학세요? 

박철구 
최숙진 
김명식 
장효민 
한현석 
류흥희 
최미자 
이경원 

교육화쩔교구 인도자 

류자림 

조복순 

강혜경 

흥미화 
김이삭 
김이삭 
김봉경 
함화자 

이수찬 

박수정 
이용준 

엉명 번호 

짧싫탤I 
을 따뜻학꺼| 해 줄 방법운 역려 까지，~ 없겠지만， ，~장 좋응 방법응 

지난 주에 도착안 션교텀 (2개 팀) 

11 월 14일(월) - 11월 21 일(월) 

11 월 14일(월) - 11월 22일(화) 

간 기 

기 

3 
2 
2 
0 

2 
1 

9 

6 

3 
6 
9 
3 

--N 

4 

-7 

2 

3 
1 
4 
5 

1 
1 
1 
1 
9 
4 

1 
2 

1 
1 

1 

짧
 

부
 반
 부
 반
 부
 부
 부
 반
 부
 부
 반
 부
 반 반
 반
 부
 부
 부
 

아
 육
 등
 육
 등
 등
 등
 육
 등
 학
 육
 등
 육
 육
 육
 등
 듬
 등
 

영
 앙
 중
 앙
 중
 중
 중
 앙
 고
 대
 앙
 찬
 양
 앙
 앙
 중
 중
 고
 

2987 김지민 
2988 김도근 
2989 이호연 
2990 김정훈 
2991 박혜림 
2992 박우석 
2993 박선웅 
2994 나경희 
2995 유선희 
2996 박승현 
2997 흥영표 
2998 서지연 
2999 정을순 
3000 강길난 
3001 박형곤 
3002 정세연 
3003 이진호 
3004 김지혜 
3005 강미정 
3006 박순자 
3007 성다윤 
3008 성다연 
3009 이명 ^f 
3010 김재웅 
3011 김기순 

날씨까 세법 쉴싫해셨。1요. 칩접 추원지는뎌| 우~I으| 몰과 마을 

뭔니뭔니 해도 ‘역|수님’입니다. 지글 세상윤 학나닙。| 없。|도 너무나 

칠 흩。p~고 없는 ].! 맡고， 학나닙 요l역|도 좋악 보。|는 갓。| 많지맏 우~I으| 썽 

Jr눴램꾀 
명， 영썽으| 운세들 해걸해 줄 수 있는 운응 요직 역|수닙뿐입니다. 

윌 같고 있는 것 같지맏 운특운득 느1녀지는 허무합과 공허힘， 그러고 내 죽 

을의 운셰들응 세상으| 즐'1흔 깃들로는 겉대 해끌휠 수，~ 없답니다. 지곰 역|수 R 

앙육반 

앙육반 

충연교힐의 l 

한 ì 족이되끼를l 

뭘하시는분은l 

본당rIDJ호 l 
r.!rül족등록설로 l 
오시ìl 바랍니다. 

닙。| 부르윌 따에| 속승| 요세요! 

지곰 당장 죽는다먼， 전국에 갈 수 없다고 획싣하시나요? 져는 주져휠 없。! 

“Yes";입'-Ict. 삶의 무꺼1 ， 나의 죄들， 서|상。| 주는 휩옮。| 없는 전국으| 쉴소1 ， 

요직 역|수닙입니다. 져와 함께I Yes들 요|져 보악요. 역|수닙。| 초|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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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쇼석 

모임 
표이노니아 휴게섭 안때 

1 남녀 전도회장 전체 월례회 
일시 : 27일(오늘) 15:10 징소 : 제1교육관 407호 

2. 집사회층회 

이용시간 : 화요일~토요띨900'v18:0이 / 주띨9 00'v16:Q이 
이용방법 : 쿠폰재쿠폰 구g얻 사무국) 

탤뭘 충현 기도으l 창 
일시 28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렬리흘 위 치 충현교회 저￠교육관 1층 메 뉴 : 커111 음료 쿠키 머핀 등 또 이르시되 녀의가무엇을 듣는가스스로삼가라 

녀의의 혀IO~랴는그 혀IO~림으로 3 권사회전체월례회 
일시 30일(수) 12:40 장소 갈혈리흘 견교언어 혼런 

일시‘매주일 15:00 
녀회가 혀IO~럼옳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톨빼 

1 김정애 성도(허정혈 성도의 모친 강영얘 성도의 시모， 1 2교 
구 정풍2구역) / 18일 별세 ， 21일 장례 

장 소 ‘ 제1교육관 405화내몽골):D4회미요삐)~회네말 506회인되 
뼈호l스리링케 댔호(킴보디O f) 510호(ëòf오스)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 

스도의 흰요 3:5)이 되게 하소서. 
2 이복순 성도(이봉회 집사의 모친 · 양영길 성도의 장모， 1 3교 
구 이화2구역) / 19일 별세 ， 2 1 일 장혀l 

3 강증근 성도(강만수 안수집사의 부친 , 한연숙 권사의 시부， 
20교구 신정1구역 ， 23교구 강만성 집사의 부친 한옥봉 집사 
의 시부) / 20일 별세 1 22일 장례 

4 이봉수 성도(이초자 성도의 남편 ， 3교구 한양3구역) / 2 1일 

별세 ， 23일장례 
5 박순규 씨(이성회 성도의 모친 하지연 집사의 시모， 14교구 

삼성2구역) /21 일 별세 ， 23일 장례 
6 백운학 집사(박미혜 권사의 남면 백종호 백숭혜 성도의 
부친 ， 21교구 심콕구역) / 21일 별세 ， 23일 장례 

I뻐:f~"'[O;미 t.J H I I!J.톨으싸 • .Jι~'l ~'l써l 

깐깐한 영어윷 
았꺼! 이야"-b~ 용 H다 

깨강: 12톨 16밑 

(.주 를 잃130톨-5시， 빼2교를혼 4톨) 
섯!r꺼111 팅좋 01푸찌 g셔토 ç，j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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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윈교회혹릭칙월모집 

1.모 집 부 문 경비직 

(만 60세 미민의 
닝자세례교인) 

2쩌|즐서류 지필이력서주E응록등본 

S힘징추천세타교잉 
3. 서류재|흥지 ?J남구억심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1r 552•J2()()(#402J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01신 
예수 그리스도를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델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 

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댁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 베푸소서. 
겉혼 1 2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1 이희영 군(이해철 집사 , 홍순애 전도사의 아들， 17교구)과 

홍보라 앙(홍재경 성도 신명회 성도의 딸， 타교) / 1 2월 3일 
(토) 1 2:00 ， 충현교회 갈렬리훌 

2. 김국태 군(김종구 집사 손육회 권사(타교)의 아들， 11교구) 
과 박하얀 앙(박용정 집사 이현주 권사의 딸， 10교구) / 12 
월 3일(토) 12:00, 의정부 신홍대학 내 그린로즈흘 

3 박혁순 군(박상인 성도 · 김봉애 성도의 아들， 타교)과흥희정 
앙(홍성무 집사 ‘ 양숭자 권사의 딸， 24교구) / 12월 3일(토) 
12:30, 해운대 그랜드호텔 6충 에메랄드훌 

주쇼밴경 

조증광 안수집사 ‘ 서순적 권사(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237-14 
양지마을 201-202 ~ 031-762-6881, 8교구) 

날짜 여|배 설 교 

월 0E| 주일예배 (징로) 

1I m W 
강철형 차선득 조종환 기U주 o 서 " 

12 
11 바1 과 o 시 끼 안석현 진학래 박생명 

18 이상석 기u 여 ~~ 최윤덕 김영달 

25 문효식 정선현 원응칠 | 장철환A 

새벽 기도회 (11 /28 - 12 /4) 

요 10:7-12 요 10:13-21 

예배 담당 ( 11 / 30 -1 2 /4) 

사 회 기 도 

진맴|배 

V 
(인수집새 

권명옥 자o 사 o 키 녕 

김승곤 박영섭 

신광철 김석제 

이달옥 배「초 oτ。

찬양 

수요예배 (권새 

Il 
김미자 이만순 

하민자 최영순 
박경숙 최정순 

양송자 김상희 

1ill 1년 1인 1명 (1 ' 1 '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을 전히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 : 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기는 선 

교λ까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 
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òJ.(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잉가 되게 하소서，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l효 I 

톨맡파흩m훌뢰. 

수요 I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녹 10:17-2이 김생관 목사 박은효 채혜선 속죄하신 구세주를(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 1 ~'ttt1’ - 1 용효빼잉잉 

t반현역 . 

11β0 
수요 II 버린 돌(행 4:5-12) 이태원 목사 이현석 

12/2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나기태 

주일 I 깨어짐(녹 5:1-11) 문생수 목사 강창원 

주일 II 깨어짐(녹 5:1-11) 탁정헌 목사 박은효 

12/4 
주일 m 깨어짐(녹 5:1-11) 김성관 목사 양재웅 

주일 W 깨어짐(녹 5:1-11) 김정훈 목사 장지원 

주일 V 깨어짐(녹 5:1-11) 박지훈 목사 나기태 

주일찬양 크리스마스의 기적(롬 16’25-27) 김성관 목사 김정훈 

소o 여 o보「 온유한 주님의 음성(실로암 찬양대) 

예루살렘찬양대 ·오케스트라 / 에바다부중창 /바이올린임지희 

강철형 〈예배전찬앙〉 

차선득 내게 있는모든 것을외 / 소프라노김희영(예루살렘찬양대 지휘) 

조종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외 / 할렐루야 라파 중창 

긴"주 O 서 '" 오랫동안 기다리던 외 / 소프라노 임화숙(아멘 찬양대 ) 

권명옥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외 / 테너 박푸름(벤엘 찬양대) 

자o사 o긴 d 충현복지관/ 할렐루야 중창단 /15교구 

t헬핸 ~j혈짧 
싫J현 |讓책ι 

에‘힌효 ~~앵역 

예배 및 집회 안내 (홈 02-552-8200)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 -766-5425) [ 섬 기 · 는 분 · 들 I 
구분 시간 

오전 7:00 

1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OO(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V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I 오전 9:00 

제 l교육관 110호 
1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동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둥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충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L후 12:10 제 2교육관 2층 

;c야:i -/‘、- 구분 시 간 차 량 

본당 

본당 
O오전 9째본당앞출엘 

화요집회 오전 11 :00 떠:50 남부과|‘10:20 0띔역 경웨 

보」 단 u @오전 9:50본당 앞출빌f직행) 

본당 
금요청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 앞출발 

본당 

본당 

본당 
보」 단 u 

본 당 l 

오전 11시에묘|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쾌，일본어및수 

화룩 오후 1시에 드펴는 주일 W부 때배는 스리멍뻐， 증권l. 
몽골어， 러시아어1 킹보디O때， 인도네시아어로동사통역될니디 
Sin.Jta'rO..5 1ra'빼tms i1 8뼈， are훌'， J뼈'æliJ'd8g1 
벼'9-a:꽃 æl 3'l양Öl at lt'e 앉Ml1 O d:d< W.뼈'4l 않>rn， 
iJ'd&i 벼뻐， at-ese, 뼈g뼈1， fiJssia1, canψxm iJ'd 
t'd:J홉J1 æl훌잉%뼈:M It'ecæo <생〈뼈앙ψ앓뼈 

구 분 시 간 장 소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앙부 오후 12: 15 갈릴 리 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12 애 선교관 1충 

(금)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부목사 

강철형 펴l숭 구원섭 구재완 구창회 강창원 김성은 김정훈 김준민 나기태 

권명욱 김구형 김단용 김명성 김성호 τ pr 서 ~'T‘ 바 4그2-~유 박만복 박은효 박인기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김영주 김영환 김윤환 김종구 김종홍 
박지훈 양재웅 어창성 유재진 유현철 

김중선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남용숭 이광석 이태원 이현석 이희식 장지원 

노은영 류기명 문효식 박광식 박덕양 정민권 최상민 탁정헌 하옥성 황의연 

박상대 박석산 박성명 박우현 박재현 

배춘식 백봉선 백종운 변창대 석영식 · 여전도사 
송두섭 송한천 신광철 안석현 안연식 강덕펼 강영미 강옥련 김연식 김정연 
양기수 엄복섭 예정호 오순도 원웅철 

김정운 김정자 나영실 송진정 옥미자 
유상태 윤병식 윤석민 융선한 윤해균 

이계인 이달욱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이상해 이성섭 이세영 이실호 이창희 잉태주 장혜구 전은희 정원임 최문실 

이태식 이호일 이홍기 이 훈 이희우 
홍순애 황순란 

임광신 임연수 임창식 장경욱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전계식 전은배 정선현 

정창수 정청길 정태통 조윤준 조종환 
· 전임지휘자 김진협 

조증민 지규성 진학래 진홍용 차신득 l 전임연주자 이에스더 장연희 한경숙 
최경하 최민석 최세진 최윤덕 최진성 

최현구 함철주 허만선 현준봉 황의만 · 선 교 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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